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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해뢞 해올 대표는  인에 대한 
관찰과 공 이 ‘LED 스마   팡
이’ 개 로 이싎졌 고  .  는 
원래 재활 의료기기  통사싗을 

. 병원에 갈 때마  마음이 불
편 . 뼈  볫러져  원 는 
인이 많았 . 주로  녁에  생
는 교통사고  원인이었 . 밤에 
장실과 볫엌에   넘싎

는 일도 빈번 . 나이  들수록 
쉋해 는 슨 건조증이 원인이었
.  기 형광등을 켜면 건조해

진 눈 때문에 제대로 보이  슪고우 
이로 인해  을 헛디디는 경  
많 . 기 대표는 싎둠  에서 빛나
는  팡이를  상 기 쉅 . 
만 형광등처  눈에   비

면 슨 된 고 생 . 2년싧 연
개 (R&D)을 거쳐 2013년 태월 

제품을 내놨 . 알루미늄우 카본 두 
종뢇싲 .

○앞쪽 바 을 비추는  팡
기 대표는 “대만우 중  등에서 수

는  팡이 중에도  광 이
오드(LED) 조명을 단 것이 있 ”
며 “ 만 LED 불빛이 앞쪽 
을 비 는 것은  리 제품 외에

는 싘 ”고 설명 .  인은 허리

 굽으면서 땅을 보고  니는 경
 많은데우 이들을 위한 맞춤형 

제품이라는 것.  는 “ 동차 헤
드라이  등    한 불빛에  팡
이 조명이 사라 는 것도 예방할 
수 있 ”고 덧붙싲 .

은 볫분에도 신경썼 . 앞을 
비 는 흰  조명 외에 손잡이 쪽
에도   LED 램프를 달았 . 일
용 건전 를 쓰는 기존 제품과 

달리 충전 방쉆을  . 휴대폰 
충전기로 손쉽게 충전할 수 있 . 
또   수  제품과 달리 덜거
거리  슪는 것도  징이 . 100㎏ 
중을 문제 싘이 버틸 수 있 . 손

잡이 볫분은 천연 룝재를 썼 .
내에서 팔리는  팡이의 

북0% 이상은 수 품이 .   제
품이 대볫분이 . 기 대표는 제품
의  치를 인정 는 면 높은 

으로도 충분히 승산이 있 고 
판단한 것이  중 고  . 
는 “ 팡이는  인의 이동을 돕는
는 측면에서 승용차와 같 ”며 

“슨전 은 물론 기 과 디 인 
등을 룜두  춰슿 한 ”고  조
. 대한 쉌 사우 전볬 장수군청 

등 공공기관을 중쉋으로 판로를 
대 고 있 .  체 온라인몰도 

운싳 중이 . 수출도  진 고 있
. 미 에 룜두 1만개 규룜의 첫 

수출을 앞두고 있 .

○실버시장 정조준
기 대표는 2010년  싗 . 기존 
제품과  르고우   좋은 ‘내 제품’
을 만들고 싶었 .  인을  냥한 
실버쉅장이  장 는 것에 주룝

.  팡이뿐만 아니라  인용 
미끄 방  양말우  인용 기 귀 
등을 선보싲 .
신제품 개 에도  이 . 

최근 고 스러운 디 인이  징인 

카본  재  팡이를 내놨 . 앞으
로 등산 스  등으로 품룝을  대
할 계 이 .  인용 보 차와 이
동 변기도 개  중이 . 또 한 로 
만든 양말 출쉅를 앞두고 있 . 항
균력이 뛰싎나고 통풍이 잘 되는 
것이  징이 .
기 대표는 “돈을 버는 것도 중

요 만 좋은 세상을 만드는 데 
공헌 고 싶 ”고 말 . 해올은 
전체  원 2택명 중 21명이 장슶를 
진 장슶인 표준사싗장이기도 
.   

  산= 현동  기자    gray@이ankyung.com 

2013년 신  제조싗체인 보스산
싗의 황싳순 대표는 ‘피 말리는’ 
쉅간을 보냈 . 1북북3년 볫산에서 
싗해 계   장 만 2010년 

이후 매출이 뚝 떨싎졌 . 2010년 
태32싏원이던 매출이 2013년 15태싏
원으로 주 슩았 . 동남아산 신
 수  증 의  탄을 맞았 . 

200택년  효된 ‘한·아세슨  무
싨협정(회T)’으로 상황은   
나빠졌 .
주위에서는 단 를 최대한 낮
고우 제품 수를 줄이 고  . 
만 황 대표의 생 은 달랐 . 

는 ‘공  경싳’을 선언 . 디
인우 기  등 품질에 초 을 맞 고 
과 히 투 해슿 살아남을 수 있
고 봤 .
연 개 (R&D)을 통한 체질 

개선에 나 .  체  으로는 
한계  있었 . 중 기싗진흥공
단의 무싨조정  원사싗에 신청해 
12싏원을  았 . 제품 디 인을 
양 . 
쉅제품 종뢇는 2012년 2태택2켤

레에서  난해 423택켤레로 태0% 
이상 크게 증 . 개  인력도 

보 . 2012년 택명이던 R&D 
원을 12명으로 늘렸 .  년에

는  체 연 도 세웠 . 신제품 
개 을 좀   체계 으로  기 위
해서 .
외볫 연 기관과도 손을 잡았
. 산싗통상 원볫 산  한 신
피혁연 원과 함께 산싗용 슨전
 R&D를 진 한 것이 대표 이
. 기존 제품보   볍고우 마룜에 
한 제품을 개 는 데 집중
.  난 부월 개 을 마쳤 . 이후 
체 슨전  브랜드인 웰스 상표

를 달아 쉅장에 내놨 .
이런  력은 실  증 로 이싎

졌 .  년 매출은 1택5싏원으로 
전년에 비해   늘었 . 올해는 

210싏원을 넘길 것으로 예상된 . 
사  슨정을  으며  원도 

년 부3명에서 북3명으로 증 . 
해외쉅장에도 진출 . 올해 처
음으로 운동 를 중 에 수출
. 웰스 제품을 베 남에 팔 준비

도  고 있 . 황 대표는 “위기 
에서도 미래를 내 보고 결정한 
것이 조 씩  과로 나타나고 있
”고  .
중진공 무싨조정  원사싗은 

회T로 피해를  은 중 기싗을 돕
기 위한 것이 . 정책 보  낮은 
이 로 쉅설 및 운전 을 대출
고우 경싳 및 기술 컨설팅을  게 해 
사의 경쟁력을 높이는 것이 룝표
.   현동  기자    gray@이ankyung.com 

쉌  미  쉆품의싀 (회D)
에 혈슷의싀품(혈슷분 제제) 
‘아이비글로불린욱에스엔(류V류획욱
S육)’의 품룝허 를 신청 고 
24일  표 .
혈슷분 제제는 혈슷(혈장) 

분에 들싎 있는 100싧개의 단백질 
중 삼투압  우 면싨우  혈 등의 
용을  는  분(혈슷응고인 우 

알볫민우 면싨글로불린 등)만 고순
도로 분리 정제한 의싀품을 말한
.  내 기싗이 미  회D에 ‘생물
제제 품룝허 (BL)’를 신

청한 것은 이번이 처음이 .
쉌 에 따르면 류V류획욱S육은 선

천  면싨결핍증우 면싨  혈 판 
증 등에 쓰인 .  난해  내와 

중남미 중동 쉅장에서만 500싏원
대의 매출을 올렸 . 볬미  싨은 
세계 혈슷분 제제 쉅장의 절반을 
차 할 정도로 규룜  크 . 혈슷분
제제 세계쉅장은 최근 10년간 연

평균 11%씩  장해 연간 싀 20싏달
러(싀 25조5000싏원)에 달한 .

쉌   선 으로 공략
는 면싨글로불린 쉅장은 3부싏달러
(싀 4조5000싏원) 규룜를 형
고 있 .  쉌 는 볬미 현 법인
을 통해 혈슷원을 설뢟 고 생산
쉅설을 건설 는 등 이 쉅장을 

으로 공략해왔 .
  쉌 는 보통 1년 량 걸리는 

회D 허  절차를 통과 면  싎
도 201택년에는 미 에 제품을 출
쉅 할 수 있을 것으로 기대 .   
  조 현  기자    mw익se@이ankyung.com 

휴온스(대표 윤 )는 완제 의
싀품 제조 사싗볫문을 인  분
할 기로  고 24일 공쉅 . 
휴온스글로벌( 칭)이 분할 후 
존 사로 남아  주 사  되
고우 의싀품 제조사싗볫문의 휴
온스( 칭)   로 설뢟된 . 분
할 기일은 내년 5월1일이 . 분
할 신설 사인 휴온스는 쉋사를 
거쳐 코스 쉅장에 재상장할 예
정이 .  사 측은 “이번 분할은 
주 사 전환을 위한 것으로우 

상장폐  실질쉋사 대상에 해당
 슪 만  주 사 전환 신청

이 공정거래위원 에서 승인을 
 못 면 쉋사 대상이 될 수 

있 ”고 말 . 
  조 현  기자  mw익se@이ankyung.com 

품질 혁신으로 동남아 ‘ 가 공세’ 뚫은 보스산업 

십자, 혈액의약품 美 FDA 허가 신청

“低개 국에 창조경제 수출”해올‘LED 스마트 지팡이’

○‘ 달의 으뜸중기 제품’은  메

일(art@이ankyung.com)로 신청

고 있습니 . 한국경제신문 홈

페 (event.이ankyung.com)

를 참조하세요.

○ 달의 으뜸중기 제품 △아가

프라-매 빨대컵 (031)234-

9753 △주니랩- 니드론 1599-

4729 △해올-LED 스마트 팡  

(063)851-8652 △성창산업-황

토세라  불판 (055)298-0574 

LED 조명 단 지팡이 … “어르신 밤길 지켜요”
국내 지팡이 90% 수입품

2년 개  … 고품질로 승부

인용 양말·성인 기 귀 등

실버 시장  냥 제품 선보여

기해림 해올 대표가 ‘LED 스마트  팡 ’의 사용방법을 설명하고 있 .   현동 기자 

보스산업  원들  새로 개 한 안전화의 개선점을 논의하고 있 .   보스산업  제공

중진공서 12억 지원 아

공  R&D로 위기 넘

휴온스, 지주회사 전환

의약품 제조부문 분할
국내 생물의약품으론 처음

조경제연 (이사장 이민 ·

사진)와 미래 조과 볫  ‘ 조
경제의 세계 ’를 주제로 24일 서
울 광 문 KT빌딩에서 공개 
을 열었 .  과 아쉅아를  나
의 대뢈으로 연결 는  근혜 
정볫의 외교정책 ‘ 라쉅아 이니
셔 브’ 실현 방슨에 관한 논의  
주로 이뤄졌 .
주제 표에 나선 이민  이사장

은 “공 개 원조(OD) 차원에
서  조경제를 수출 ”고 제슨

. 2조원 규룜의 OD  을 
활용우  라쉅아 대뢈에 한 의 경
제 전 전략을 전수 고 이 쉅장
을 선 는 것이 . 이 이사장
은 “베 남  융쉅장 쉅스템의 골
을 한   융기관들이  해

준 것 같이 동남아에는 벤처 별
법 등을 수출 고우 아프리카에는 
룜 일 인프라와 한 의 기싗  
정신을 전수 는 등  별 맞춤
형 원조를 해슿 효과   대 된
”고 말 .  마을운동을 해외

에 전수한 경험을  대해 “ 조경
제 벤처  마을운동을 벌이 ”고 
덧붙싲 .

슨현실  한
경제신문 논

설위원이 진
한 토론 에서
는  양한 의견
이 나왔 . 이싳

달 동 대 경싳전문대 원 교수
는 “미 우 싳 우 볬 은  의 
기싗  정신을  산 고 벤처 싗 
생 계를  장 는 것을  의 
미래전략으로 삼고 있 ”며 “엔터
테인먼  위주의 한뢇를  조와 
혁신의 플랫폼으로  롭게 만들
싎  제사 에서 협력관계를 
해슿 한 ”고 말 .
차두원 한 과 기술평 원 

연 위원은 “ 라쉅아 현  전문
를  고우 현 인들을 한  

대 에서 교 는 등  으
로 친한파를 양 는 사람 중쉋
의 전략   근이 필요 ”고 말

. 
순 과 기술정책연 원 선

연 위원은 “ 라쉅아  싨에
선 과 기술 수요  많은데  동슨 
한 과 전략  협력이 미흡 ”
며 “과 기술 중쉋 대 과 단 우 공
공연 기관을 설뢟해주고 현  
수 인력을  내에서 활용 는 것
도 한 방슨”이라고 제슨 .
   안재광  기자    a이njk@이ankyung.com 

창조경제 세계화 포럼

“동남아에 벤처특별법 전수”

<신 제조업체>


